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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슈 이용:
‘대장동 개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Use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ssues on YouTube: 
A Case Study of ‘Daejang-dong Development Project’

김춘식*, 홍주현**

Chunsik Kim*, Juhyun Hong**

요 약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튜브 이용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의제이자 후보자 선

택의 기준인 ‘대장동 개발 사업’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시청했는지 확인했다. 둘째, 연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을 시청했을 때 후속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시청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와 일치하는지 비교했다. 셋째,

최초 동영상과 후속 시청 동영상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정서 유인가를 살폈다.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결과에 따르

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V조선 뉴스’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채널이었다. 그리고 연이어 시청한 후속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 모두 중립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둘째, 보수 채널 이용자의 75.9%, 그리고

진보 채널 이용자의 18.5%가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셋째, 진보와 보수 채널 이용자의 약 80%

가 최초 시청 동영상에 남긴 댓글의 정서는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고, 동일한 논조의 후속 동영상을 연이

어 시청했을 때도 남겨진 댓글의 90% 이상이 이용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다. 연구자들은 유튜브 정치 정보 이

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뉴스 채널의 고품질 저널리즘 실천을 제안한다.

주요어 : 동종선호, 반향실 현상, 노드 엑셀, 네트워크 분석, 유튜브, 대통령선거

Abstract There are three focuses in the paper. Firstly, the study identified what channels were most viewed by 
YouTube users to watch the 'Daejang-dong scandal,' which was the most powerful agenda to influence the 
candidate preference among voter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Secondly, the study analyzed whether 
the political tone of the first videos was in line with that of the subsequent videos. Finally, we compared the 
sentiment of comments on the first and subsequent videos. The results showed that TBS ‘News Factory’ and 
‘TV Chosun News’ represented liberal and conservative factions, respectively. Secondly, the political tone of 
channels that were viewed subsequently was neutral, but the conservative channel users left more negative 
comments and that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addition, about 80%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channel 
users shared the same political tendency with the channel they watched first, and more than 90% of the 
comments left at the subsequent videos in line with that of at the first new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voters tended to seek political news that was similar with their political ideology, and it was 
considered a sort of echo chamber phenomenon on the YouTub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erformance of 
high-quality journalism by traditional news outlet might contribute to decrease the negative influence of political 
contents on YouTube users.

Key words : Homophily, Echo Chamber, NodeXL, Network Analysis, YouTube,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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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

한 당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31일 경기도에 소

재한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는 익명 취재원의

제보를 토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독 보도했다. 이

후 당내 경쟁 후보와 야당 정치인들은 ‘대장동 개발 사

업’을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혹은 정치적 부패와 연결

지었고, 언론들은 정치인 취재원의 공격과 이를 반박하

는 발언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빅데이터 세계에서

도 ‘대장동’은 주요 관심 단어였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

인 소셜메트릭스인사이트에서 9월 한 달 간 대장동 언

급량은 98만 8746건으로 한국인의 대표 간식 메뉴인

‘치킨’(47만 4189건)의 2.09배에 달할 정도였다.[1]

언론의 보도량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

도는 고스란히 여론에 반영됐다. 선거캠페인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중요한 선거 의제였고(의제설정

기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는 여

론과 맞물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됐다(점화효과).[2] 가령, 갤럽의 10월 4주차 여론조

사(데일리 오피니언 제470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사업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

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식했고, 조사참여자의 65%는 대

장동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

다. 즉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대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을 최대 정치 이슈였다.

연구자들은 선거 캠페인 국면에서 유튜브 이용자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 콘텐츠 노출과 시청 후 이용자

가 남긴 댓글의 정서적 유인가에 주목했다. 먼저, 노드

엑셀 프로그램(NodeXL)을 사용하여 유튜브 공간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 콘텐츠가 어떤 채널들을 통해

유통되는지, 그리고 채널의 특성을 이데올로기적 성향

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의 세 가지로 구분한 후, 세 개

의 집단에 내에서 중심 경로 역할을 하는 채널이 무엇

인지를 확인했다. 둘째, 보수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중심 채널을 이용한 이들이

연이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을 시청했을 경우

이용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혹은 동질적인 성향

의 채널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했다. 셋째, 콘텐츠 이용자

들이 보수와 진보 집단 내 중심 채널의 동영상을 시청

하고 남긴 댓글, 그리고 연이어 시청한 동영상에 업로

드한 댓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

업’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최초 중심 채널과 후속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동질적

인 경우와 이질적인 경우 두 유형을 대상으로 남겨진

댓글의 정서 유인가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했다. 위의

세 가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채널만 선호하여(homophily)[3] 이

들에 의해 갇혀 있는지(filter bubble)[4], 그래서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이들의 목소리에만 노출되어 확증편

향 (confirmation bias)[5]이 강화되는 이른 바 ‘반향

실’(echo chamber) 현상[6]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Ⅱ. 문헌 연구

유권자들이 정부의 정책 활동, 경제적·사회적 여건,

시의성 있는 주요 이슈, 정치적 쟁점에 대한 정치인의

입장 등에 관한 사실적인 지식(factual knowledge)을

충분히 갖출 때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7] 즉, 정치적 식견을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1의

요건인 셈이다.

유권자가 식견을 갖추려면 다양한 관점이 담겨 있는

뉴스와 정치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언론학자들은 미디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

합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8] 그런데 유권자

의 투표 행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콜롬비아 학파의 연

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 변인은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선거 이

슈의 역할이었고, 미디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 변인에 머물렀다.[9] 부연

하자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유통되는 정치 메시지는

유권자의 선거 관심을 일깨우고, 이로 인해 높아진 선

거 관심도는 유권자의 선유경향을 자극하여 자신의 취

향과 편향에 맞는 정치 메시지에 노출되도록 만든다.

즉, 유권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과 내면의 심리적 선유

경향의 결합이 기존의 견해에 부합하는 특정 메시지에

더 주목(selective attention)하게 하여 기존의 정치 성

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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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경제성 평가, 경험에서 얻은 학습, 일상 생

활, 미디어 뉴스와 정치 메시지 노출 등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 얻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용한 낮은 수준의

정보 합리성(low-information rationality), 이른 바 직감

에 기반한 합리적 추론(‘gut’ reasoning)을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정치인을 선택한다.[10] 이러한 정치적 선택

행위는 소셜미디어 시대 들어 더 강화되는 듯하다.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정치 정보 노출 의사 결정에서 동종선호

(homophily) 경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3] 소셜네트

워크에서 개별 이용자는 자신과 정치적으로 동질적이

라고 생각되는 타인과 더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조응하는 정치적 논조의 채널이 제공하

는 정치 정보를 더 이용한다.

가령, 선거 국면에서 트위터 메시지를 리트윗한 네트

워크를 분석해 보니 좌파 혹은 우파로 경도된 이들 간

에 연결이 극도로 제한된 매우 당파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11] 뿐만 아니라 트위터 공간에서 공

유된 의견과 해당 의견이 반향되는 소셜네트워크 간 관

계에서도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의 경우 정치적 반

향실(political echo chambers)의 존재가 확인된다.[12]

즉 의견 강화(opinion reinforcing) 욕구가 의견 도전

(opinion challenging) 욕구보다 개인의 온라인 정치 정

보 노출 형성을 예측하는데 더 유의미한 변인이다.[13]

둘째, 소셜미디어 이용은 정치적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정향성이 강한 페이스북 이용자일수록 정

치 뉴스에 더 주목하고, 자기가 읽은 페이스북 뉴스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한다고 인식하며, 정치적 견해 차

이로 친구 관계를 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4] 더구

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filter)은 이용자

로 하여금 특정 유형의 정치 정보에만 노출되도록 강요

한다.[15] 즉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이 동종선호 경향

과 맞물리면 이용자는 타인의 의견을 접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이용자와 특정 논조

의 콘텐츠만 상호작용하게 되는 반향실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 결국 개인이 특정 정치적 논조에 갇히면 집단

내 동질성은 더욱 강화되는 극화(polarization)로 이어져

집단 간 상호 작용은 사라지는 집단 간 양극화가 심해

지게 된다.[16]

셋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

폼이 등장하면서 이용자 개인이 정치 정보 생산⋅유통⋅

소비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커졌다.[17] 즉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장으

로 개인과 연대한 개인들은 정치 정보 생산 및 공유 과

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선거 국면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후보의 캠페인 활동에 실시간으

로 반응할 수 있게 되면서 즉시성(immediacy)은 객관

성, 정확성, 공정성 같은 전통적 의미의 저널리즘 가치

만큼 중요해졌다. 그런데 즉시성 중시로 편집실의 게이

트키핑이 느슨해지면 취재원의 뉴스 지배력은 이전보

다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기자와 편집자들이 정치인들

의 이슈 프레이밍 과정에 동원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

다.[18]

요약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전통미디어

가 지배했던 정치 정보 생산 및 확산 과정에 유권자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평

가를 받을만하다. 하지만 즉시성 중시로 게이트키핑 과

정이 느슨(전통미디어 채널)해지거나 아예 생략(개인

채널)된 채 생산된 시의적인 정치 정보는 사실성, 객관

성, 정확성, 공정성 측면에서 전통 뉴스보다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앞서 기술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의 정치 정보 처리 과정에 주관적 편향(동종선호)과 기

술적 편향(알고리즘)이 개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국면에서 주요 선거 의제로 간주되고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슈가 소셜미디

어 공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확산되는지, 해당 콘텐

츠 노출 후 이용자의 인식과 평가가 어떠한지를 탐색하

는 작업은 언론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 실천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83.5%가 소셜미디어

를 통해 뉴스를 접촉한 경험이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가

장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평균 2.78, 5점 척도), 소셜미

디어가 TV와 인터넷 포털에 이어 세 번째로 사회 여론

과 나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 이용자

의 95.6%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이념적 성향 관

련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고, 63.2%는 견해가 같은

게시물에 ‘추천/좋아요’를 그리고 45.9%는 견해가 다른

게시물에 ‘비추천/싫어요’를 누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

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19]을 고려해 소셜미디어 공

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핵심

의제인 ‘대장동개발사업’ 이슈가어떤과정을통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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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를 탐색한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이용자들이

국민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97.2%) 다음으로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인 유튜브(86.5%)를 많이 이용한다는 점

을 감안해 유튜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위에서 정리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다음

의 연구 문제들을 채택했다.

연구 문제 1.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 콘텐츠가 확

산되는 과정에서 중심경로가 되는 보수, 중립, 진보 논

조의 채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유튜브 이용자가 최초 시청한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 제작 매체의 정치적 성향과 연속하

여 시청한 동영상 제작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동질적인

가 혹은 이질적인가?

연구 문제 3. 유튜브 이용자가 최초 시청한 ‘대장동

개발 사업’ 동영상에 남긴 댓글의 정서 유인가는 연속

하여 시청한 콘텐츠에 쓴 댓글의 정서 유인가와 동일한

방향인가 혹은 다른 방향인가?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선

거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이후 본선거에서 후보 선택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 이른 바 ‘대장동 사업 개발’ 이

슈 콘텐츠를 유튜브 이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용했

는지, 그리고 시청한 콘텐츠에 남긴 댓글의 유인가가

어떠한지를 네트워크 분석과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통

해 살폈다.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첫째, 노드 엑셀 프로그램(NodeXL)을 이용한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연구자들은 유튜브 동영상

시청행위와 동영상 댓글 쓰기를 통해 이슈 확산 과정을

살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 19일부터 데이터 수집

시점인 11월 21일까지 약 2개월 정도를 분석대상 기간

으로 정하고, 수집 가능한 동영상 개수 500개 이내 그

리고 동영상 간 연결 레벨을 1로 설정하여 ‘대장동 개

발 사업’ 관련 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수

집했다. 노드 엑셀 프로그램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제목

(title) 키워드(keyword) 설명(description) 태그(tag) 댓

글(comments)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어휘를 사용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20]. 연구자들이 사용한 검색어

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다. 다음으로, 노드 엑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댓글 쓰기 행위를 추적하고

이슈가 확산되는 과정을 조사했다. 가령, 특정 ID를 사

용하는 이용자가 동영상A와 동영상B 두 개의 동영상에

댓글을 달면 동영상 A와 B 둘 모두를 수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ID의 이용자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

격하고 비난하는 채널의 콘텐츠에만 노출되고 댓글을

쓰는지 아니면 상반되는 논조의 채널 콘텐츠도 이용하

고 댓글을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과

정을 거쳐 모두 468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했다. 동

영상 간 단일 연결은 6605이고, 중복 연결은 319108이

었다.

둘째,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468개 동영상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이들 동영상에 달린 댓글의 정치

적 논조를 측정했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예비 조사를 통해 분석유목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숙지

한 후 3월 5일부터 5일간 코딩을 실시했다. 동영상 콘

텐츠 30건과 댓글 50건을 대상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Cohen’s kappa)는 동영상 콘

텐츠 논조가 .90 그리고 댓글 논조가 .85였다[21]. 코딩

을 마무리한 후 처음 코딩했던 동영상과 댓글에서 각각

20건과 30건을 다시 코딩하여 코더 자신의 내적 일치도

를 높이는 절차를 거쳤다.

2. 변인 측정

가. 유튜브 채널의 정치 성향

유튜브 채널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 보수, 중립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의 경우

언론사들이 홈페이지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예: JTBC

‘합리적인 진보)를 통해 자사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경

우 이를 따르고, 진행자(예: TBS의 김어준)에 대한 세간

의 평가를 존중하여 언론사 채널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을 분류했다. 종이신문사나 인터넷신문이 운영하는 유튜

브 채널의 경우 저널리즘 연구 논문[22]의 분류를 따랐

다. 가령,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채널을 진

보로 간주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MBN, 데일리안을 보수로 구분했으며, YTN, 연

합TV,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을 중립으로 코딩했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435-444, Jul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39 -

나. 동영상 시청 관계

노드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동영상 간 네트워

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시청 패턴을 살폈다. 특정

노드(동영상A)에서 다른 노드(동영상B)로 이어지는 화

살표는 동영상 시청 순서를 의미하므로 이를 토대로 방

향성을 측정했다.

노드 엑셀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운데 매개 중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노드와 노드 간 최단 거

리 합의 평균값) 수치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에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 수치를

기준으로 네트워크의 속성을 판단했다. 특정 노드의 매

개 중심성 값이 클수록 이 노드를 거쳐 다른 노드에 연

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연결 중심

성은 내향 중심성과 외향 중심성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특정 노드를 향한 연결선 개수를 합한 값이고, 후자는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향하는 연결선 개수를 합계

한 값으로 이용자들이 특정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연이

어 시청한 동영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먼저, 동영상생산자와콘텐츠내용을기준으로정치적

논조(진보, 보수, 중립)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그룹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해 동영상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확인

하고 매개 중심성 수치와 연결 중심성 수치를 기준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과 보수적 논조

의 동영상 각 한 개씩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진보 혹은 보수 논조를 보인 동영상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연이어 시청한 동영상의

논조가 최초 이용한 동영상의 논조와 같은 범주에 속하

는지를확인했다. 즉, 진보 그리고보수적논조를보인채

널 가운데 영향력이 큰 동영상(A)에서 연결된 채널들

(B1, B2.........Bn)의 목록을 정리하고 두 동영상 간(A→B)

시청 관계의 유형을 네 가지( 진보→진보, 보수→보수,

진보→보수, 보수→진보)로 측정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치성향별 유튜브 동영상 시청
Figure 1. Watching Youtube videos by political orientation

다. 댓글 쓰기

최초 노출된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이들이

후속 시청한 동영상에도 댓글을 남긴 경우 후속 시청

동영상 생산자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시청한 동영상 제

작자의 정치적 논조와 일치하는지를 살폈다. 구체적으

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 모두 댓글을 올린

ID 목록을 작성한 다음, 이들이 댓글을 남긴 두 동영상

의 논조를 비교하여 정치적 논조가 동일한 후속 동영상

에 댓글을 남긴 이들의 비율과 정치적 논조가 다른 후

속 동영상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비율을 계산했다.

라. 댓글의 정서 유인가

동영상에 달린 댓글의 내용을 읽고 댓글의 정서 유

인가를 긍정, 부정, 중립의 세 가지로 측정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와 집권당을

지지하거나 이들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현한 내용이 지

배적이면 긍정으로, 비판 혹은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 부정으로, 어느 후보나 정당 일방을 비난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양쪽의 책임을 모두 물으면 중립으로 각

각 코딩했다. 평가적인 입장이나 선호도를 드러내지 않

을 때와 이슈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예: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을 언급한 댓글의 경우에

는 정서 유인가가 드러나지 않음이라 코딩했다.

Ⅳ. 분석 결과

1. 동영상 시청과 댓글 쓰기를 통한 이슈의 확산

가. 동영상 시청 관계

468개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를 분석한 결과 어느 쪽

도 편들지 않는 중립적 논조의 동영상이 319개로 68.0

%를 차지했다. 보수적 논조의 동영상은 106개(22.6%)

이고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이 43개(9.2%)였다.

<그림 2>는 매개 중심성 값이 600 이상인 상위 20

개 채널을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왼쪽은 중립적인

채널이 생산한 동영상으로 생산자 가운데 뉴스1, 한국

일보, YTN, MBC 뉴스 동영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오른쪽 위는 보수 성향,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진

보 성향 채널의 동영상 제작자로 분류된 매체들이다.

진보 성향 채널의 경우 TBS, 오마이뉴스, 팩트TV 뉴

스의 영향력이, 그리고 보수적 논조의 경우 개인 유튜

버 채널, TV조선, 채널A가 방영한 동영상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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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림 2. 정치성향별 동영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ure 2. Video network analysis results by political orientation

그룹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진보적 논조의 채

널에서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채널에서는 TV조선 뉴스 동영상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표 1> 참조). 이를 감안하여 이들 두 채널

의 동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들의 시청 흐름과 댓글 작성

패턴을 확인했다. 두 채널이 제작한 동영상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내향 중심성(195 v.

161)이 더 컸고, TV조선 뉴스는 외향 중심성(75 v. 23)

과 매개 중심성(2157.594 v. 626.913)이 더 컸다. 조회수

의 경우 여야 간 대장동 의혹 공방 격화를 주제로 패널

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담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재명 후보측의 국민의힘 대표 고발 등을 전달하는

TV조선 뉴스보다 더 많았다(256867 v. 195767).

정치적
논조

헤드라인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매개
중심성

조회수

진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장동
의혹’ 여야
공방 격화

195 23 626.913 256867

보수
(TV조선
News)

'대장동
의혹'수사
상황은?

[이슈분석]

161 75 2157.594 195767

표 1. 정치 성향별 영향력 크기 최상위 동영상
Table 1. Top videos by political orientation

<표 1>의 두 동영상을 시청한 이용자들이 연이어

연결된 다른 동영상을 이용할 경우 후속 동영상을 제작

한 채널의 정치적 성향이 최초 시청한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지를 확인했다. <표 2>에

따르면 처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청한 이가 또 다른

진보적 성향의 채널이 제작한 동영상을 연달아 시청한

사례는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TV조선 뉴스 동영상

을 처음 시청한 이들이 연이어 또 다른 보수적 성향 채

널의 동영상에 노출된 사례는 27.8%에 달해 진보적 채

널을 연이어 시청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19.9배

높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채널에 노출된 이후 보수적 성향

의 채널이 생산한 동영상에 노출된 이들의 비율은 9.1

%였고, 최초 TV조선 뉴스 동영상을 시청한 이들이 이

어서 진보 채널의 동영상을 이용한 비율은 5.5%였다.

최초 두 채널의 동영상 이용자들이 이들과 연결된 동영

상을 시청했을 때 후속 동영상 제작자의 정치적 논조가

중립적인 비율은 각각 89.5%와 66.7%였다. 최초 진보

채널 이용자들이 최초 보수 채널 이용자들보다 중립적

채널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최초 시청
동영상

후속 시청 동영상 정치적 논조
합계

진보 보수 중립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3
(1.4)

20
(9.1)

196
(89.5)

219
(48.0)

TV조선
News

13
(5.5)

66
(27.8)

158
(66.7)

237
(52.0)

소계
16
(3.5)

86
(18.9)

354
(77.6)

456
(100.0)

x2=34.277. df=2, p< .001

표 2. 정치 성향별 유튜브 동영상 시청행위 교차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cross-tabulation analysis of YouTube
video viewing behavior by political orientation

나. 정치 성향별 댓글 쓰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을 시

청하면서 댓글을 남긴 이용자가 연이어 시청한 또 다른

영상에 댓글을 남긴 ID 개수는 모두 679개였다. 이들

가운데 처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보수적 논조의 동영

상에 댓글을 남긴 ID의 수는 431개였고,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ID의 개수는 248개였다.

최초 보수 성향 채널 동영상에 댓글을 남긴 이들 중

에 연이어 시청한 보수 성향 채널 동영상에도 댓글을

쓴 ID가 차지하는 비율은 75.9%로 매우 높았다. 반면

후속 시청 채널 성향이 진보적일 때 댓글을 남긴 ID의

비율은 8.8%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처음에 진보 성향

채널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연이어 시청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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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채널 동영상에 댓글을 쓴 ID의 비율은 18.5

%로 보수 채널 시청자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후속 시

청 채널 성향이 보수적일 때 댓글을 남긴 ID의 비율은

44.5%로 2.4배 높았다. 처음에 진보 혹은 보수 성향 채

널의 동영상에 댓글을 쓰고 연이어 시청한 중립 성향

채널의 동영상에 댓글을 쓴 이는 각각 37.1%와 15.3%

였다.

최초 시청
동영상

후속 시청 동영상 정치적 논조
ID 개수

진보 보수 중립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46
(18.5)

110
(44.4)

92
(37.1)

248
(36.5)

TV조선
News

38
(8.8)

327
(75.9)

66
(15.3)

431
(63.5)

소계
84
(12.4)

437
(64.4)

158
(23.3)

679
(100.0)

x2=68.446, df=2, p< .001

표 3. 정치 성향별 댓글 교차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comments by
political orientation

 

2. 댓글 정서 유인가

최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용한 이들이 쓴 댓글의

지배적인 정서 유인가는 긍정으로 79.6%를 차지했다.

반면, TV조선 뉴스를 처음 시청한 이들이 남긴 댓글의

지배적 정서 유인가는 부정으로 82.1%에 달했다(<표

4> 참조). 두 시청 집단의 의견 차이가 양극단으로 갈

라졌지만, 보수적 논조의 동영상에 노출된 이들이 부정

적 정서 표현에 더 적극적이었다. 보수적 논조의 동영상

에 남겨진 댓글 수(2208개)가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 수(216개)보다 무려 10.2배나 더 많았다. 진

보적 논조의 유튜브 채널 이용자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박하는 반면, 보수적 논조의 유튜브 채널 이용자는

당시 시장인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

히 했다.

정치적 논조가 동일한 채널의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한 경우와 정치적 논조가 상이한 채널의 동영상을

번갈아 시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후속 시청 동영상에 붙

은 댓글의 정서 유인가를 살폈다. 먼저, 동일한 정치적

논조의 다른 동영상을 연이어 시청한 경우 두 번째 동

영상에 붙은 댓글에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정서 유인가

는 이전 채널의 정치적 논조와 일관적이었다. 진보적

논조의 두 번째 동영상에 달린 댓글의 지배적 정서 유

인가는 긍정으로 91.7%를, 그리고 보수적 논조의 후속

동영상에 쓰여진 댓글의 지배적 정서 유인가는 부정으

로 93.5%에 달했다(<표 5> 참조).

동영상 시청
순서

후속 시청 동영상댓글 정서 유인가
댓글
수긍정 부정 중립

관계
없음

TBS →
진보 논조

22
(91.7)

1
(4.2)

1
(4.2)

0
24
(2.2)

TV조선 →
보수 논조

57
(5.3)

1013
(93.5)

4
(0.4)

10
(0.9)

1084
(97.8)

소계
79
(7.1)

1014
(91.5)

5
(0.5)

10
(0.9)

1108
(100.0)

x2=274.059, df=2, p< .001

표 5. 동일한 정치적 논조의 동영상시청 후남긴댓글 정서 유
인가 교차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comment
sentiment after watching a video with the same political
orientation

동영상 시청
순서

두 번째 동영상 댓글 정서 유인가
댓글 수

긍정 부정 중립

TBS
→ 보수 논조

31
(64.6)

17
(35.4)

-
48
(41.4)

TV조선
→ 진보 논조

18
(26.5)

49
(72.1)

1
(1.5)

68
(58.6)

소계
49
(42.2)

66
(56.9)

1
(0.9)

116
(100.0)

x2=17.022, df=2, p< .001

표 6. 정치성향이다른동영상시청후댓글정서교차분석결과
Table 6. Results of cross tabulation analysis of comment sentiment
after watching videos with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최초 시청

동영상

최초 시청 동영상 댓글 정서 유인가
댓글 수

긍정 부정 중립
관계
없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72
(79.6)

32
(14.8)

12
(5.6)

-
216
(8.9)

TV조선
News

17
4(7.9)

1813
(82.1)

33
(1.5)

188
(8.5)

2208
(91.1)

소계
346
(14.3)

1854
(76.1)

45
(1.9)

188
(7.8)

2424
(100.0)

x2=862.531, df=3, p< .001

표 4. 정치 성향별 댓글 정서 유인가 교차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cross-tab analysis of comment sentiment
by politic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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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시청한 동영상의 정치적 논조가 최초 동영상

의 정치적 논조와 상이한 경우 댓글의 지배적 정서 유

인가 크기는 동일한 정치적 논조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의 지배적 정서 유인가 크기에 비해 줄어들었다. 가령,

후속 동영상의 논조가 보수적일 때(진보 논조 → 보수

논조) 긍정의 비율은 64.6%였고, 진보적인 경우(보수

논조 → 진보 논조) 부정의 비율은 72.1%였다.

Ⅴ.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주요 선거

의제였고 유권자가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하는 핵심 이슈

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사안을 다룬 콘텐츠가 유튜브

공간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콘텐츠 이용자들이 남긴 댓글의 정서 유인가(내용분석

연구방법)가 어떠한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 개

발 사업’ 이슈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심 경로가 된 보

수적 논조의 채널은 TV조선 뉴스, 진보적 논조의 채널

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립적 논조의 채널은 뉴스1,

YTN, 한국일보 등이었다. 둘째, TV조선 뉴스와 김어

준의 뉴스공장 채널을 최초 시청한 이들이 연이어 ‘대

장동 개발 사업’ 이슈 콘텐츠를 이용했을 때 후속 동영

상을 제작한 채널의 정치적 성향은 중립적 논조인 경우

가 가장 많았다. 최초 TV조선 뉴스 이용자의 66.7%와

최초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용자의 89.5%가 중립적 채

널을 연이어 시청한 반면, 최초 TV조선 뉴스 이용자의

27.8%와 최초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용자의 1.4%만이

연속적으로 각각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논조의 채널을

시청했다. 셋째, 최초 TV조선 뉴스에 댓글을 남긴 이들

가운데 후속 시청한 보수적 채널의 동영상에 댓글을 쓴

ID의 비율은 75.9%로 높았지만 진보적 채널의 동영상

에 댓글을 남긴 이들은 8.8%에 그쳤다. 반면 최초 김어

준의 뉴스공장 이용자가 시청 후 댓글을 남긴 이들 가

운데 후속 시청한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에도 댓글을 쓴

이들은 18.5%에 불과했고, 최초 TV조선 뉴스를 시청한

이들이 연달아 시청한 보수적 논조의 동영상에 댓글을

쓴 이들은 4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넷째, 최초

TV조선 뉴스 이용자와 최초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용

자 모두 동영상 시청 후 남긴 댓글의 정서 유인가는 채

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다. 최초 TV조선에 남겨진

댓글의 82.1%가 부정적 정서를, 그리고 최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남겨진 댓글의 79.6%가 긍정적 정서를 표

출했다. 댓글에 나타난 정서 유인가는 채널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초 시청 채널과

후속 시청 채널의 정치적 성향이 일치할 때 더 두드러

졌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 국면에

서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활용되는 핵심 이슈를 다룬

동영상 제작자들은 보수, 진보, 중립 집단으로 나뉜다.

그리고 집단 간 거리로 보아 언론들이 매체의 고유 관

점에서 선거 이슈를 다루고,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정

치 성향과 일치하는 채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동종선호 경향이 발현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이처럼 정치적 동질성(homogeneity)을 기준으로

시청 채널을 정하는 이들이 남긴 댓글에 나타난 정서

유인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이슈로 인한 정치적 이익

(반이재명 후보)과 정치적 손해(친이재명 후보)를 명확

히 반영한다. 무엇보다 후속 시청 동영상 채널이 정치

적으로 동질적일 때 남겨진 댓글의 정서 유인가가 최초

동영상에 남겨진 댓글의 정서 유인가보다 더욱 강해지

는 것은 일종의 반향실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헌 연구에서 설명한 동종 선호 경향과 반향실 현

상이 이 연구 결과에서도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

를 토대로 유튜브 이용자의 선거 이슈 정보 이용 과정

에서 ‘동종선호’ 경향과 ‘반향실’ 현상이 나타난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이 연구가 ‘대장동 개발 사업’만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평

가에 참고했던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다양했던 만큼 실

제 유튜브 공간에서 여러 선거 이슈들의 확산, 그리고

이들 이슈 콘텐츠에 노출된 이용자들의 반응들을 최대

한 분석해야만 유튜브 정치 뉴스 이용에서 ‘동종선호’

경향과 ‘반향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일부 연구결과에서 유튜브 선거 이슈 이

용이 가져올 잠재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논의에 필요

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가령, 최초 진보적 논조의

동영상 이용자와 최초 보수적 논조의 동영상 이용자들

이연이어시청한동영상중에서중립적인 채널이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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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결과는 저널리

즘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즉, 유튜브 이용

자들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채널에 이어 중립적 논조의

채널도 함께 이용하는 적극적인 정치 정보 추구자일 수

있으니 일정 비율의 유권자들은 엄격한 게이트키핑 과

정을 거친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공정한 뉴스 콘텐츠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저널리즘 원칙을 중

시하는 채널들에 노출될 기회를 높일 때 언론은 그(그

녀)가 식견을 갖춘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언

론인들은 사실 확인과 취재원 교차 검증에 기반한 엄격

한 게이트키핑 과정이 민주주의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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